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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[서울=뉴시스] 조성우 기자 = 서울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6월 셋째 주 매매가격 상승률이 주간 기준으로는 6년 9개월

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.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

어가고 있으며, 6월16일 0.36%로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.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, 마포구 일

아파트의 모습. 2025.06.22. xconfind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이연희 기자 =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집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

다. 특히 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 및 용산구 외에 마포·성동 등 인근 '한강벨트' 지역으로 확산세가 번지며 신고가가 속출하

는 상황이다. 

22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 전보다

0.36% 오르며 6년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. 

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성동구(0.76%)로 강남3구인 강남구(0.75%), 송파구(0.7%), 서초구(0.65%)를 비롯해 용산

구(0.61%)도 제쳤다. 한강에 인접한 마포구(0.66%)와 강동구(0.69%)도 서초구와 용산구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

강남과 강북 모두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오르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.

특히 마포구 아파트는 평균 거래가격이 처음으로 15억원 선을 넘어섰다.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5월 마

포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5억333만원으로 집계됐다. 급등장이었던 2021년 9월 평균가격 13억6500만원과 비교하면

10% 넘게 오른 것이다.

마포구와 성동구에서는 신고가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.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마포구 공덕더샵

전용면적 84㎡ 매물은 21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. 지난 2월 동일 면적의 거래가격(18억원) 대비 3억원 올랐다. '마

포대림e편한세상2차' 전용 84㎡ 매물도 지난달 20일 17억9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었다. 이는 지난 4월 직전 거래(15



억5000만원) 대비 2억4000만원 오른 액수다.

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㎡ 매물은 지난달 23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. 지난 1월 직전 거래(19억원) 대비 4

억5000만원이 올랐다.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는 지난달 전용 84㎡ 매물이 34억90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다.

[서울=뉴시스]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(0.03%→0.05%)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선 후인 지난주 0.03%, 금주 들어

0.05%로 상승폭이 확대됐다.  이 같은 상승세를 주도하는 것은 서울(0.26%→0.36%)이다. 서울은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

어가고 있으며 최근 4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5월26일 0.16%→6월2일 0.19%→6월9일 0.26%→6월16일

0.36%로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. (그래픽=안지혜 기자)  hokma@newsis.com

이처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두고 서울시의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여파로 '풍선효과'가 나타난 것이라는

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. 

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마포구와 성동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

지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. 오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자리에서 "성동구 집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

있어 상당히 긴장한 상태로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"며 "토허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상황이면

쓸 수 있다"고 말했다.

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. 올 하반기 한 차례 더 금리 인하 가

능성이 남은 데다 내달 3단계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3단계 시행을 앞두고 '똘똘한 한 채'를 선점하려는 추격 매수세가

쏠리고 있기 때문이다. 

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"더는 빚 내서 집 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고가주택을 확보하려는 막판 수

요 폭발로 이어지고 있다"며 "하반기부터는 중저가주택에 수요가 몰리면서 상급지와의 갭 메우기가 이어질 것"이라고 예측했



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dyhlee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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